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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의자 프로젝트' 2탄 준비 중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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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단순한 먹거리 체험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”  

 

2009년 ‘의자 공원’을 개장하며 이름을 알린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가 5년 만에 ‘의자 프로젝트’ 2

탄을 추진하고 있다.  

 

디자인 또는 미술을 전공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자를 주제로 한 작품 공모를 통해 새로

운 설치미술 작품을 마을에 조성할 방침이다.  

 

오원국 이장은 “의자가 제작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정비할 시기가 도래했다”며 “기존 의자

를 보수하는 작업과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새로운 작품을 추가로 설치, 세계적으로 유명

한 ‘의자 마을’을 만들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 



 

 

오 이장은 “의자를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의 소중함과 더 나아가 자연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

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”고 했다.  

 

오 이장은 “2009년 7월 ‘의자 공원’이 개장된 이후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마을이 활

기를 띠고 있다”며 “매년 봄철에 열리는 로컬푸드축제와 가을에 열리는 웃뜨르문화축제를 통해 

누구나 한 번 쯤은 찾고싶은 마을로 만들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 

 

오 이장은 “관광객 유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. 우리 마을을 찾아야 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전

국공모를 통해 의자 명칭을 선정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”며 “앞으로도 마을 방문을 유도할 수 있

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방침”이라고 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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